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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선거 운동 본부는 인문대학 학생회 선거시행세칙(후보자 등록) 14조 1항에 의거하여, 인문대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 공지된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입후보자 심사(룰팅)에 해당 선본장이 불참한 것으로 인해 심사를 지연시킨 점에 대하여 2015년 11월 11일 ‘경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입후보자 심사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되는 행동을 범한 점, 또한 선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타 학과 후보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하여 깊은 반성을 하며 이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합니다.

아주대학교 15대 불어불문학과 학생회 선거 운동 본부 “T’inquiète Tout va bien”은 이를 인정하고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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